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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25년 6월 1일(일) - 2025년 6월 8일(일) (6박 8일)
❍ 출 장 국 : 스위스, 독일
❍ 출 장 자 : 재난안전연구센터 고승희, 신우리, 정예은

2. 출장목적
❍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

sk Reduction)의 이행에 대한 진척 상황을 평가하고 논의하는 글로벌 포럼
인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참석을 통하여 보령시가 복원력 허브 인증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한 활동(활동 사례 전파, 코어 파트너기관과의 교류, 세션 참석 등)을 수행
하고자 함

❍ 독일재해경감위원회(DKKV) 사례를 통해 재난 예방과 시민 보호에 대한 체
계적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책·전략적 대응 경험을 공유·교류함으로
써 향후 보령시 재난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 주요 일정
구분 방문지역 주요내용

제1일
6/1(일)

인천
(출국) 인천 12:25 → 프랑크푸르트 18:30 (13시간 5분 소요)
(경유) 프랑크푸르트 21:10 → 제네바 22:25 (1시간 15분 소요)

제2일
6/2(월)

제네바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The 8th Session of the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참석

제3일
6/3(화)

제네바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The 8th Session of the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참석

제4일
6/4(수)

제네바 일본 센다이 및 포르투갈 아마도라 회담 

제5일
6/5(목)

제네바 지방정부 네트워킹 이벤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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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문지역 주요내용

제6일
6/6(금)

본 독일재해경감위원회(DKKV) 방문

제7일
6/7(토)

프랑크푸르트 (입국) 프랑크푸르트 15:30 → 인천 09:55(11시간 25분)

제8일
6/8(일)

인천 (도착) 인천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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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문 및 인터뷰 주요 내용

1.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The 8th Session of the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GP)

1) 개요

(1)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GP) 
❍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은 다중 이해관계자 포럼으로 참가자들

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를 교환하고,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최신 발전과 동향을 논의하는 글로벌 포럼임

❍ 유엔 총회는 재난위험경감 글로벌 플랫폼을 재난위험경감 센다이 프레임워크
의 이행 진전을 검토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인정하고 있음

❍ GP에서는 정부, 유엔 시스템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센다이 프레임워크
의 이행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2007년부터 7차례의 글로벌 플랫폼 세션 개최
- 그 결과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심

의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아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리스크 기반 이행과 
모니터링에 기여하고 있음

(2) The 8th Session of the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GP2025)
❍ 일정: 2025년 6월 2일(월) ~ 6일(금) 
❍ 장소: CICG(Centre International de Conférences, 제네바국제회의센터)
❍ 주제: Every Day Counts, Act for Resilience Today 
❍ GP2025는 스위스 정부 주최로 2025년 6월 2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에서 유엔 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주관으로 개최되어 스위스 정부와 
UNDRR이 공동 의장을 맡음

❍ GP2025는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중간 검토를 위한 고위급 회의(2023년 5월)
와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종료되기 전 마지막 5년 사이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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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정치선언을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을 평가 및 논의하고, 향후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
공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재난 위험 경감
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긴급성을 가지고 재약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

❍ GP2025 의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목표, 4대 행동 우선순위, 7대 글로벌 
목표, 그리고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중간 검토, GP2022 공동의장 요약 및 2
024년에 열릴 지역 플랫폼 회의에서 확인된 주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됨 

GP2025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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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션 

(1) United for Resilience: Opening of the 3rd Stakeholder Forum at 
GPDRR 2025

❍ 일시: 2025년 6월 2일(월) 10:00
❍ 주최: UNDRR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SEM)
❍ ‘회복력을 위한 연합(United for Resilience)’을 주제로 열린 제3차 이해관

계자 포럼은 2022년 제7차 글로벌 플랫폼의 결과인 발리 회복력 의제(Bali 
Agenda for Resilience)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포용적 재난위험경감(DR
R)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됨

❍ Mirjam Macchi(스위스 개발협력청 국장)은 최근 제네바 인근 블라텐(Blatten) 
마을에서 발생한 빙하 산사태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
자들의 연대를 강조함. 회복력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재난 
영향을 직접 받은 이들이 지닌 지식을 행동으로 연결할 때 포용적 해결책이 
더욱 효과적임을 강조함

❍ Achsanul Habib(유엔 주재 인도네시아 상임대표)는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위험정보 기반 정책과 포용적 접근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번 포럼을 
단순한 공유의 장을 넘어 “함께 행동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세션에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 자발적 약속 플랫폼(Sendai Framework Vol
untary Commitments, SFVC)이 소개되었으며, Yuki Matsuoka (UNDRR 일
본 사무소장)은 현재까지 총 729개 조직이 자발적 약속을 등록했음을 발표함

❍ 시사점 및 성과
- 포용적이고 지역 기반의 회복력 구축이 국제 DRR 논의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센다이 프레임워크 자발적 약속 플랫폼(SFVC)은 도시나 기관이 국제사회와 연

계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한국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도 검토할 수 있음

- 보령시와 같은 지역이 주민 기반 회복력 정책과 현장 경험을 국제무대에 소개
하고, 향후 DRR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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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for Resilience: Opening of the 3rd Stakeholder Forum at GPDRR 2025

United for Resilience: Opening of the 3rd
Stakeholder Forum at GPDRR 2025 G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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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 and Financing for Disaster Displacement as Loss and Damage
❍ 일시: 2025년 6월 2일(월) 13:30
❍ 주최: Platform on Disaster Displacement (PDD), Internal Displaceme

nt Monitoring Centre (IDMC), ActionAid International, Global Netw
ork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for Disaster Reduction (GNDR)

❍ 본 세션은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문제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의 
측면에서 다루며, 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재정 수단의 역할을 조명함

❍ Christelle Cazabat(내부이주감시센터, IDMC)은 허리케인 밀턴(Milton) 사
례를 언급하며, 장기화된 이주가 주민들의 삶의 기대와 미래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특히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4,580만 명이 새롭게 이재민
이 되었으며, 980만 명이 여전히 이주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함

❍ Noralene Uy(필리핀 환경자원부)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친화 공간 마련, 이
재민 대응 프로토콜, 국가 및 지방정부의 평가·보고 지침 등을 통해 체계적으
로 대응하고 있음을 소개함

❍ Isoa Talemaibua(피지 정부)는 재난위험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 
트리거에 기반한 파라메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 그린·블루 본드 
등 지속가능한 금융수단이 신속한 재정지원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함

❍ Hoang Phuong Thao(ActionAid Vietnam)는 취약 지역 주민이 스마트폰
을 활용하여 조기경보 수신 및 현지 상황 보고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데이
터가 정부의 추세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함

❍ Catalina Díaz Escobar(콜롬비아, Corporación Antioquia Presente)는 
데이터 수집의 정치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이재민 관련 정보는 존중과 책
임을 바탕으로 수집되어야 함을 지적함

❍ 시사점 및 성과
- 재난이재민 대응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장기적인 삶의 회복력과 존엄성 보장, 

그리고 정책적 대응 체계화가 필수적임
- 데이터 기반 대응과 재난 금융 수단의 결합은 효과적인 대응뿐 아니라 정책 

설계, 국가·지방 정부 간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 보령시와 같은 해안지역 도시는 지역 단위의 위험 평가, 조기경보 체계,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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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을 통해 유사한 접근을 강화할 수 있음
- 특히 지방정부의 재난 관련 금융 역량 강화와 윤리적 데이터 수집 가이드라인 

정립은 향후 한국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됨

(3) Disaster Preparedness and Risk Reduction in Urban Areas – Building 
Back Better

❍ 일시: 2025년 6월 2일(월) 15:30
❍ 주최: SEM New Urban Agenda (Urban) Focal Point, Private Sector 

(ARISE),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keholders, Local Government (I
CLEI, UCLG)

❍ 본 세션은 도시 지역의 재난 대비 및 위험 감소 방안, 특히 “보다 나은 재건
(Building Back Better)”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됨

❍ Guilherme Simões(브라질 도시부)는 Live Peripheries 프로그램과 Periph
eries Without Risk 전략을 소개. 전자는 도시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 기반
시설, 사회서비스, 기회 접근성을 보장하고, 후자는 지역 기반 위험경감 및 
기후적응 전략으로서 주민 참여형 계획 수립을 강조함

❍ Marcie Roth(World Institute on Disability)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이 가
장 입증된, 비용 효율적인 재난 사망 및 피해 감소 수단이라고 평가함. 특히 
"Infinite Access"라는 다채널·다형식 접근 가능한 경보 플랫폼을 통해 장애
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함

❍ Mario Flores(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는 도시 환경의 도전
과 기회를 설명하며, 재난 이후 복구가 아닌 사전의 위험정보 기반 개발(risk
-informed development)이 중요하다고 역설함. 주거를 단순한 공간이 아
닌 회복력의 플랫폼으로 보고, 사람 중심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함.

❍ Debbra Johnson(ARISE-US Network)은 지속가능성(SDGs), 파리기후협약,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통합적으로 다룬 보고서 Navigating the Sustainabilit
y–Resilience Nexus를 소개하며, 정책 간 연계성과 통합적 실행 전략의 필
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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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성과
- 도시 지역의 회복력 향상은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주민 참여, 포용성, 위험 인

식 교육 등 사회적 기반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조기경보시스템(EWS)은 단순 설치가 아닌 정보 접근성과 포괄성이 중요하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플랫폼 설계가 필요함
- 보령시와 같이 기후위기 및 해안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은 위험정보 기반 도시

계획, 재난 대응용 주거정책, 커뮤니티 기반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 도입을 검
토할 필요 있음

- 또한 지속가능성-회복력 간 연계 정책 수립, 즉 SDGs·탄소중립·재난정책을 통
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국내 지방정부에도 요구됨

(4) Bridging the Gap: Critical Media’s Role in Strengthening Alerts and 
Enhancing Disaster Preparedness

❍ 일시: 2025년 6월 3일(화) 10:15
❍ 주최: World Broadcasting Unions
❍ Matthieu Rawolle(EBU Media Intelligence Service)는 지상파 라디오 네

트워크가 재난 상황에서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가 중단될 때도 지속적으로 
작동한 사례들을 공유함

❍ 라디오는 단순한 정보 제공 수단이 아니라, 현장 대응 및 대피 유도까지 수
행할 수 있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매체로 간주됨. 따라서 지속적인 투
자와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Raditya Jati(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 부청장)는 언론이 단순한 피해 보도
에 그치지 않고, 재난 대비와 행동 교육적 콘텐츠 제공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고 강조함.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예방 정보를 전달하는 사전
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함.

❍ Natalia Ilieva(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는 UNDRR이 유엔기구 
중 최초로 위기 시 언론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M
edia Saving Lives” 프로젝트는 세계방송연합(WBU)과 UNDRR이 공동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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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이니셔티브로, 피해 중심 보도에서 예방 중심 보도(proactive report
ing)로 언론의 관점을 전환하려는 시도임을 소개함.

❍ Grégoire Ndjaka와 Orengiye Fyneface(African Broadcasting Union)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라디오의 접근성이 전기 공급이 없는 지역까지도 도달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시에 재난정보 전달에 대한 신뢰 부족, 과학자 접근
의 제도적 제약 등 언론 보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의 어려움을 
제기함

❍ 시사점 및 성과
- 재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라디오의 전략적 가치 재조명, 전통 미디어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필요성 확인.
- 미디어와 재난관리기관 간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은 재난대응 능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
- 재난 발생 시 라디오·방송 활용 체계, 언론과의 협력훈련, 조기경보 콘텐츠 표

준화 및 공유체계 마련을 고려할 수 있음
- 미디어의 보도 방식 전환은 시민의 재난인식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재난 

회복력 강화와 직결될 수 있음

Bridging the Gap: Critical Media’s Role in 
Strengthening Alerts and Enhancing Disaster 

Preparedness

Enhancing National DRR Governance by 
2030 – A Dialogue among National 

Platforms for D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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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nhancing National DRR Governance by 2030 – A Dialogue among 
National Platforms for DRR

❍ 일시: 2025년 6월 3일(화) 12:30
❍ Kamal Kishore(UNDRR 대표)는 점점 복잡해지는 위험 지형(risk landsca

pe)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위험경감 플랫폼(DRR National Platforms)
의 기능 강화, 위험 경감의 정책 통합,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와 장기 계획 연
계, 공통된 위험평가 체계(Common Risk Assessment Framework)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함

❍ Franziska Schmid(PLANAT, 스위스 국가 자연재해 플랫폼)는 스위스 PLA
NAT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정부 내 여러 기관의 중복 보고 및 전략 간 
조정의 어려움, 위험 지도, 건축 허가 등 실용적 도구의 정비, 위기관리 체계
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라운드테이블 형식 토론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국가 플랫폼 운영 경험을 공유
하며 콩고민주공화국과 타지키스탄 부총리를 비롯한 고위급 참석자들이 다음
과 같은 공통 과제를 언급하며 논의함

- 지역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 현장 기반 계획 수립과 실질적 위험 분석
- 지역사회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인력 확보
- 재난대비 접근법의 현대화와 제도적 정비

❍ 시사점 및 성과
- 재난위험경감 플랫폼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 통합과 자원 연계의 중심

기구로 자리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 기반, 재정 지속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공통된 위험평가 기준 마련(Common Framework)은 중앙-지방 간 연계에 
핵심적이며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플랫폼과 연계가능한 지역 단위 DRR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위험지도, 위기관리 매뉴얼,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고려
할 수 있음

- 향후 센다이 프레임워크 마감기한인 2030년까지 지역 거버넌스를 포함한 국가
적 DRR 실행력 제고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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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pening Plenary –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25
❍ 일시: 2025년 6월 3일(화) 16:00
❍ Kamal Kishore(UNDRR 대표)는 이번 포럼이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에 있

어 결정적인 시기임을 강조하며, 각 지역 커뮤니티의 창의성과 자발적 대응
을 통해 배우고 이를 제도적 노력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함

❍ Amina J. Mohammed(UN 부사무총장)는 최근 스위스에서 발생한 빙하 붕
괴 사례를 언급하며, “조기경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빙하가 사라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고 발언

- 매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3.2조 달러에 달하며, 기후위기로 인
해 보험조차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모든 분야에서의 위험정보 기반 개발, 공공·민간의 투자 확대, 적응 필요에 부
합하는 국가 재정 프레임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 Ignazio Cassis(스위스 외무부 장관)는 “오늘날 위험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과거 습지였던 지역이 이제는 산불의 중심지”라고 지적함

- GP2025는 2030년 센다이 프레임워크 마감 전 마지막 글로벌 플랫폼인 만큼 
각국이 구체적 이행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과학 및 인공지능
의 활용, 위험 완화 지표 개발, 자원 동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시사점 및 성과
-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이행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정치적 의지, 정책 전환, 자

원 배분의 문제임이 강조됨
- 리스크 중심 개발, 재정·기술의 통합 활용, 과학·청년세대의 참여 확대가 글로

벌 DRR 의제의 핵심 축으로 제시됨
- 지방정부에서도 향후 재정 투자 방향, 과학 기반 위험 대응 전략, 청년 및 시

민사회 참여 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연 재해가 기후위기와 복합
화됨에 따라 회복력 있는 도시 개발과 국가 재정 정책의 정렬이 지역 차원에
서도 중요 과제로 부상함



- 13 -

Opening Plenary –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25

Opening Plenary –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25 Swiss Official Reception

G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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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gional progress on implementation of the Sendai Framework and 
MTR recommendations

❍ 일시: 2025년 6월 4일(수) 10:00
❍ 각 지역 대표단이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및 중간점검(Mid-Term Review, 

MTR) 권고사항에 대한 자국 및 지역의 대응 현황을 공유함. 발표자들은 지
역의 재난위험경감(DRR) 이슈와 과제를 중심으로, 실천적이고 긴급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 아프리카(나미비아): 나탕웨 파울루스 이테테 부총리는 아프리카 전역에 조기
경보시스템(EWS)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강조하며, 기술적 인프라 강화와 지
역 간 협업의 중요성을 제기함

❍ 아시아·태평양(필리핀): 레나토 솔리둠 과학기술부 장관은 아태 지역의 복합적 
재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 거버넌스’(integrated governance)의 필
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부처 및 수준 간 정책·정보 연계가 핵심 대응 전략
으로 제시됨

❍ 유럽·중앙아시아(몬테네그로): 다닐로 사라노비치 내무장관은 새로운 위험의 
예방과 감소를 중심에 둔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특히 기후
위기, 도시화 등의 복합 위험에 대한 선제적 접근을 요구함

❍ 미주·카리브해(세인트키츠네비스): 글렌로이 블랑쉐 국가안보부 상임장관은 해
당 지역에서 복원력 있는 주택과 인프라 투자를 재난위험경감의 핵심 과제로 
언급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결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함

❍ 아랍 지역(쿠웨이트): 탈랄 모하마드 알루미 소방청장은 아랍권의 DRR 대응
을 보다 긴급하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역 
간 정보 및 자원 공유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안됨

❍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기구 및 협의체들이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진전, 격
차, 과제를 공유하며,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 전략 수립 필요
성을 강조함

❍ 시사점 및 성과
- 본 세션은 보령시가 참여하는 MCR2030과 같은 도시·지역 단위 네트워크 활

동이 글로벌 재난위험경감 구조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지역별 공동 대응 전략 및 기술·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공통된 과제로 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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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보령시는 충청남도 및 국내 타 도시들과의 DRR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
화 추진이 필요함

- 각국이 강조한 핵심 아젠다(조기경보, 통합거버넌스, 인프라 투자)는 보령시의 
기존 정책(해양안전, 기후적응, 시민참여형 DRR)과도 충분히 연계 가능하며, 
정책 고도화와 국제 연계 확대의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음

Regional progress on implementation of the 
Sendai Framework and MTR 

recommendations
G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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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atalysing governance solutions for disaster and climate-related 
displacement

❍ 일시: 2025년 6월 5일(목) 11:00
❍ 본 세션은 재난 및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 이주와 강제이주 문제

에 대한 거버넌스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정책 담당자 및 지역
사회 대표들이 참여한 토론 세션으로 특히 ‘재난 이후 회복’이 아닌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재정착’ 중심의 접근 필요성이 강조됨

❍ John Mussington(시민활동가)은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에 의
한 강제이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민들이 주도한 네트워크 Stronger Cari
bbean Together를 설립한 배경을 소개하며 개발사업(관광개발 등)으로부터 
지역사회 보호 및 자립적 회복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함

❍ Sakiasi Ditoka(피지 재난관리 및 농어촌개발부 장관)는 2023년 태평양 지
역 기후 이주 프레임워크 및 피지 정부의 계획적 재정착 지침을 소개하며, 
섬나라들의 점진적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제도적 준비를 강조하며 지역사
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전 계획된 이주(Planned relocation)의 필요성 
제기

❍ Zahra Abdi Mohamed(소말리아 국가농촌개발지속가능해법센터장)는 국가 
전환 계획(National Transformation Plan)에 따라, 장기 이주민을 위한 선
제적 대응과 기후스마트 생계활동(climate-smart livelihoods)을 중점 추진 
중임을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장기적 적응 전략과 회복탄력성 중심 개발 방
향을 제시함

❍ Fatimah Zannah Mustapha(나이지리아 지역사회 대표)는 지역 여성의 목
소리를 이주 관련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디지털, 언어, 문화 장벽 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들이 실질적인 위험 감지자이자 회복 주체로 기능하
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설명함

❍ Claudinne Ogaldes Cruz(과테말라 CONRED 사무총장)는 많은 가구가 여
성 가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 주도의 대응 및 회복 전략이 실제 재
난관리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역설. 재난위험 감소 정책에서의 젠더 
기반 통합 전략 필요성을 제기함.

❍ Robert Piper(UN 전 고문)는 토지이용계획, 건축기준, 도시개발 관련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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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극적 참여가 이주 거버넌스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인도주의 대응
이 아닌 제도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예방 중심 행정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고 역설함

❍ 시사점 및 성과
- 기후 및 재난으로 인한 강제이주 문제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선제적 정책 설계와 취약계층 보호 전략이 필요
함을 확인함

- 보령시와 같은 연안 도시 역시 기후이주,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젠더 기반 대응, 지역사회 주도 계획적 재정착, 이주민 주체성 강화 등은 
향후 지역 재난관리 및 회복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사례로 평가됨

Catalysing governance solutions for disaster 
and climate-related displacement G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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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ilience Hub 도시 간 회담  

(1) 일본 센다이 – 인천광역시 – 울산광역시 – 보령시 회담 
❍ 일시: 2025년 6월 4일(수) 11:00
❍ 장소: La Romana
❍ 참석자

- 센다이 대표단: 다카하시 신이치 부시장, 시부야 사토코 국장, 다카츠키 미오 
과장, 하야사카 유리에 주무관

- 울산광역시 대표단: 윤영배 박사, 마영일 박사(울산연구원), 조창선 팀장, 안문
기 주무관, 이준혁 주무관(울산시청)

- 인천광역시 대표단: 조성윤 박사, 안승현 박사, 연다혜 연구원(인천연구원)
- 보령시 대표단: 신우리 박사, 오경철 과장(보령시청)

❍ 각 지역의 재난 경험 또는 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
력 방향에 대해 논의

- 아시아 리질리언스 허브 도시 간 협력 정례화
- 정례화를 위해 이메일 등을 통한 사전 실무 조율을 진행하고, IDRLF2025(인

천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포럼)에서 구체적인 논의 진행
❍ 센다이시에서 개최될 예정인 APMCDRR2027(Asia-Pacific Ministerial Co

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 논의
❍ 참가 도시별 주요 발언

- (인천시) 센터의 현황 및 역할 소개, 연구 성과의 정책적·학술적 기여 공유
- (센다이시)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평가 결과 공유
- (울산시)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정책적·제도적 노력 공유
- (보령시) 재난 이슈(해양안전, 기후적응, 재난위험경감) 및 MCR2030 참여 경

험을 공유
❍ 주요 성과

- 아시아 내 리질리언스 허브 도시 간 다자 협력체계의 기반 형성. 정례화를 위
한 실무 협의와 연계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 가능성 확인

- 보령시는 해양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도시 간 정
책 협력과 공동 실천 전략 마련의 주체적 역할 수행 가능성을 확인함

- 향후 IDRLF2025, APMCDRR2027 등 주요 국제 회의에서 공동 어젠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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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발표 기회를 통해 지방정부 간 연대 강화 기대

일본 센다이-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보령시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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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르투갈 아마도라 – 인천광역시 – 보령시 회담 
❍ 일시: 2025년 6월 4일(수) 14:30
❍ 장소: La Romana
❍ 참석자

- 아마도라 대표단: 루이스 카르발류(Luis Carvalho, 아마도라 Coordinator)
- 울산광역시 대표단: 윤영배 박사, 마영일 박사(울산연구원), 조창선 팀장, 안문

기 주무관, 이준혁 주무관(울산시청)
- 보령시 대표단: 신우리 박사, 오경철 과장(보령시청)

❍ 본 회담은 도시 회복력 및 재난위험경감 정책에 대한 경험 교류와 국제 협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됨

❍ 포르투갈 아마도라시는 유럽 내에서도 선도적인 재난대응 체계와 포용적 복
원력 전략을 실행 중인 도시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정책 및 실행사례를 공
유함

❍ 울산광역시는 산업도시로서의 위험요소, 기술기반 회복력 정책, 국제 협력 플
랫폼 참여 경험을 소개하며, 향후 아마도라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
명함

❍ 보령시는 해양안전, 기후적응,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정책을 보
유한 도시로서 아마도라 및 울산과의 연계 속에서 타 도시와 협력 기회 발굴 
가능성을 모색함

❍ 주요 성과
- 도시 간 재난 리스크 특성과 대응 역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예방 

중심 접근, 거버넌스 강화, 시민 참여 확대가 핵심 과제로 도출됨
-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의 정책 연계 방안,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시민 

대상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공유됨
- 보령시는 울산시와의 협력 기반을 활용하여, 향후 아마도라시와의 양자적 정책 

교류 기회 확대, 또는 MCR2030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참여 강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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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아마도라 – 인천광역시 – 보령시 회담 

포르투갈 아마도라 – 인천광역시 – 보령시 회담 G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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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ocal Governments Networking Event

❍ 일시: 2025년 6월 5일(목) 18:00
❍ 장소: Villa Rigot
❍ 주최: Global Cities Hub(GCH), UNDRR 
❍ 참석: 각국 지방정부 대표 및 유엔 관계자 등 
❍ 본 행사는 GPDRR 2025의 공식 부대행사로, 지방정부 간 재난위험경감(DR

R) 경험 공유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비공식 교류의 장으로 개최
됨

❍ 참가 도시들은 각자의 재난관리 정책, 시민참여형 복원력 전략, 기후적응 사
례 등을 공유하며 도시 간 지속 가능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눔

❍ 보령시는 해양안전, 기후적응, 시민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등의 정책을 소개
하고, 복원력 허브 인증 추진을 위한 국제 도시 및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

❍ 특히, 필리핀 마카티시와 일본 센다이시, 케냐 대학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권 도시·기관과의 정책 교류 기반을 마련하였음

❍ 시사점 및 성과
- 보령시는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해양안전, 지역 회복력 강화

를 위한 경험과 정책을 비공식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음
- 특히 필리핀 마카티, 일본 센다이, 케냐 대학 등 Resilience Hub 도시 및 관

련 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정책 벤치마킹 및 후속 협력 가능성을 타진함
- 비공식 네트워킹 자리이지만 GPDRR의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했던 자리로 향후 MCR2030, Global Cities Hub, UNDRR 등과의 실무 
연계 기반 마련에 기여함

- 보령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기존 파트너 도시들과의 관계 강화 및 
신규 협력 채널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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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 Network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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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부대행사

(1) Ignite Stage agenda
❍ Ignite Stage는 GP2025의 공식 세션 및 부대행사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 아

이디어, 창의적 프로젝트, 지역 기반 접근법 등을 소개하는 무대 형식의 발표 
세션임

❍ 발표자는 각 15분 내외로, 기술, 교육, 커뮤니케이션, 정책, 지역현장 중심의 
실천 사례 등을 소개함

❍ 주제의 범위가 청소년·장애인·이주민·과학기반 DRR·기후위험·디지털 기술·예
술적 소통 전략 등으로 매우 다양했음

❍ 시사점
- Ignite Stage는 보령시가 추진 중인 시민참여형 재난대응, 포용적 교육, 디지

털 기반 DRR 정책과 접점이 많은 사례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장이었음
- 장애인·고령자 대상 DRR, 학교 기반 안전교육, 커뮤니티 신뢰지수 기반 조기

경보,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 등은 보령시의 현장 적용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로 
판단됨

Ignite Stage agenda

(2) Innovation Platform 2025
❍ 혁신 플랫폼은 GPDRR 참가자들이 재난위험경감(DRR) 분야의 기술·교육·정

책적 혁신 사례를 실물로 전시하고, 실험적 교육과 기술 시연을 통해 경험적 
학습을 촉진하는 공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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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도시, 국가, 민간 및 국제기구가 디지털 기술, 조기경보시스템, 시민
참여 교육도구, 재난주택, 장애인 접근성 등 폭넓은 혁신 사례를 시연함

❍ 주요 전시 및 혁신 사례 
- 행정안전부: Korean School Safety Programme(청소년을 위한 복원력 교육)
- 필리핀 민방위청: 성과 기반 국가재난관리계획(RBMES)
- NEPAL Oxfam: 여성 주도의 복원력 구축
- SEEDS(인도): AI 기반 문화형 위험 커뮤니케이션
- COPE: 아동 대상 무료 재난교육 콘텐츠
- EWS1294: 네팔의 저비용 국가 조기경보시스템
- Easy Build: 기후 복원력형 모듈형 주택
- UNOPS: 분쟁 지역 대상 위성 기반 홍수예측 기술
- Germany: 전 정부 차원의 DRR 이행 전략
- ICIMOD (히말라야 지역 협력기구): 지역사회 기반 조기경보시스템(CBFEWS)
- Save the Children: VR 기반 안전 체험 콘텐츠
- Disability Inclusive DRR: 장애인 중심의 기후 행동과 재난대응 도구
- City Resilience Program: 도시 회복력 분석 솔루션 ‘City Scan’

❍ 시사점 및 성과
- 재난위험경감 기술과 정책의 진화가 단순한 예방을 넘어 포용적, 경험 기반, 

맞춤형 접근으로 확대되고 있음
- 보령시의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MCR2030 기반 DRR 활동, 해양안전 

및 기후적응 전략을 국제 혁신 사례들과 연결 지으며 기술·교육·참여 연계 모
델 개발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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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Platform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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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재해경감위원회(DKKV, Deutsches Komitee Katastrophenvorsorge e.V.)

❍ 일시: 2025년 6월 6일(금) 10:00
❍ 장소: 독일재해경감위원회(Kaiser-Friedrich-Straße 13, 53113 Bonn)

1) 기관 개요
❍ DKKV는 1990년대 UN의 국제자연재해감소 10년(IDNDR) 캠페인에서 출발

하여, 현재는 독일을 대표하는 DRR 민관 네트워크 및 국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중립적이고 비영리적인 조직으로, 정책·학계·행정·시민사회 간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며 DRR,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발전(SDGs) 간 통합 전략에 중점을 둠

2) 조직 및 활동 
❍ DKKV는 정책 결정자,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식 전달, 행

동 권고, 국제협력 연계 기능을 수행함
❍ 다양한 프로젝트 및 연구, 포럼 등을 통해 위험 인식 제고, 정보 확산, DRR 

전략 수립을 지원함
❍ UNDP가 제시한 5대 리질리언스 역량(예측, 예방, 흡수, 적응, 변환)을 기반

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 및 시스템에 적용
❍ DKKV 주요 프로젝트

- Dürre 2018: 독일 가뭄 관련 영향 분석 및 정책 권고 프로젝트
- MYrisk: 미얀마 대도시의 다중 재난위험(지진, 홍수 등) 대응 프로젝트
- Aqua-X-Net: 기후 변화로 인한 수재해 대응을 위한 연구 연계 및 정보 공유 

프로젝트

3) DKKV의 전략적 역할
❍ 과학-정책-실행 간 정보 흐름 연결(Synthesis) 기능 수행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 현장의 중복 방지 및 시너지 창출
❍ 미디어, 시민, 전문가 간 소통 확대, serious game 활용 등 혁신적 커뮤니

케이션 전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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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 대응 사례 발표 및 토론: 2021년 독일 홍수
❍ 사망자 135명, 피해액 300억 유로 규모의 대형 수해 사례 분석
❍ 분석 및 토론 결과

-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 경보 시스템 개선 (단순 기술이 아닌 사회적 프로세스로 인식)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기관 간 조정 역량 강화
- 재난 이후 복원력 중심의 재건 전략(BBB, Build Back Better) 강조

5) 시사점 및 성과
❍ DKKV는 중앙정부 외곽의 DRR 실천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한국에서도 중

앙-지방-시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 기구 또는 연구 허브의 
필요성을 시사함

❍ 사고 이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 및 교육 중심 DRR 전략, 재난 후 학습 시
스템화는 보령시 정책 기획 방향에 적용 가능함

❍ 향후 DKKV와의 실무적 협력 채널 구축(공동 연구, 워크숍, 전문가 교류 등)
을 통해 보령시 DRR 정책의 국제적 수준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Deutsches Komitee Katastrophenvorsorge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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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적 시사점과 접목방안

1) 시민참여형 재난위험경감 체계의 제도화 및 포용적 정책 기반 강화
❍ GP2025와 DKKV 사례를 통해 “재난 회복력의 시작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함 
❍ 특히 스위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재난대응체계를 국가정책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
으로 사회적 약자(장애인, 고령자, 여성,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필리핀의 사례처럼 재해 발생 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친아동적 공간과 프로토
콜이 전국적으로 작동되며, 이는 단순 대응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재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제도 기반임

- 일본 센다이시와 ICIMOD(히말라야 지역 협력기구)의 지역기반 조기경보시스
템(CBFEWS)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위험 정보를 수집, 해석하고 대응하는 체계
로, 지역 자율성과 대응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혁신적 모델임

- 마카티시의 경우, 도시 재난관리조직에 커뮤니티 리더들이 정규 구성원으로 참
여하고 있으며, 훈련·예산편성에도 역할을 수행함

❍ 보령시 또한 시민참여형 해수욕장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안전보안관 제도, 
시민조사단 구성 등 유사한 정책을 운영 중이나, 아직 그 제도적 기반과 행
정 연계 구조가 미흡한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시민참여형 DRR 활동을 보령시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안전서비스 모델’

을 시범 구축하고, GP2025 사례와 연계한 공공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 시민안전협의체 등 거버넌스 기반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위험 커뮤니케이션 체

계 구축

2) 데이터 기반·디지털 기술 중심의 지역 재난관리 고도화 전략 필요
❍ GP2025 Innovation Platform 및 Ignite Stage에서 확인된 주요 흐름은 

‘기술 기반의 예측과 대응, 그리고 행동 변화 유도’임. 참여기관들은 AI, 위
성기반 관측, 실시간 센서 데이터, 가상현실(VR), 사용자 중심 경보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을 재난관리 전 과정에 접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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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는 보령시의 시스템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함

- EWS 1294(네팔): 국가 차원의 조기경보 체계를 지역언어 및 문자서비스 기반
으로 구현해 정보 접근성 격차 해소에 성공

- City Scan(City Resilience Program): 도시별 회복력 현황을 실시간 스캔하
여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

- Save the Children의 VR 재난체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몰입형 콘텐츠
를 활용, 실제 위험 대응 시뮬레이션 수행

- Community Trust Index(IFRC): 조기경보와 대피행동의 핵심은 ‘주민의 신
뢰’라는 점을 계량화하여 정책에 반영

❍ 보령시는 통합 해양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시 및 대응 역량
을 보유하고 있으나, 위험데이터의 통합·분석·활용 측면에서는 기술 고도화 
여지가 큼

- 해양안전 중심 시스템에서 기후위기·산불·지진 등 복합위험 통합 대응 플랫폼
으로 확대 추진

- 지역 신뢰도 기반 조기경보 모델(Community Trust Index)을 보령시 커뮤니
티 기반 조기경보 체계에 시범 도입

- 보령시민 대상 VR 기반 안전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연
계

- 안전보안관 등 현장 중심 인력에게 모바일 기반 위험보고 앱 보급을 통한 실
시간 정보 수집 강화

3) 국제협력 및 도시외교 전략의 본격적 구축
❍ GP2025 참가 및 DKKV 방문, 그리고 일본 센다이·필리핀 마카티·케냐 기관

과의 교류를 통해 도시 간 재난관리 협력 수요 확인
- GP2025는 복원력 허브(Resilience Hub) 인증을 준비 중인 도시에게 자신들

의 정책사례와 기여도를 글로벌 파트너에게 설명하고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장임

- 스위스 개발협력청, GCH, UNDRR 등 국제 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공동사업
(교육, 혁신, 시민참여 등) 발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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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다이시·울산·인천과의 정례협력은 동북아시아 리질리언스 허브 연합(가칭) 구
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 가능

- DKKV는 연구, 매뉴얼 공유, 공동 세미나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MCR2030 참여 도시로서 향후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함 
- 복원력 허브 인증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예: GCH, UNDRR, ARISE 

등)
- 공동 프로젝트(시민교육 콘텐츠, 리질리언스 지표 개발 등) 제안 및 유치
- GPDRR, APMCDRR, IDRLF 등의 정례 행사에 지속적 참가 및 발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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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독일재해경감위원회(DKKV)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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